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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취지 

"보험은 있는데 돌봄이 없다." 

― 일본의 경고에서 한국 돌봄현장의 위험, 

제도의 책임까지 연속으로 묻습니다. - 

○ 10월 29일은 유엔이 정한 ‘국제돌봄과 지원의 날’입니다. (사)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10월 

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세 개의 행사를 잇따라 주관합니다. 

○ 고독사, 독박 돌봄, 간병 파산, 영케어러, 노노돌봄, 돌봄인력 공백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

니기 때문입니다. 돌봄을 시장과 가족에 맡겨 온 결과가 만든 위기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

갑니다. 

○ 3개 행사는 ‘비교 → 선언 → 대안’으로 이어집니다.

① 비교(10.28 한일 공동세미나): 한국보다 8년 먼저 제도를 도입한 일본 개호보험 27년의 

현실을 통해 한국 장기요양의 가까운 미래를 점검합니다.

② 선언(10.29 오전 청와대 앞 기자회견): 돌봄을 ‘재정 부담’이 아닌 ‘사회의 기반’으로 규

정하고, 국가·지자체·기관·시민에게 각자의 역할을 제안합니다.

③ 대안(10.29 오후 국회토론회): 2026년 방문요양보호사 341명에게 시범적용한 위험성평

가 모델의 결과를 처음 공개하고, ‘위험을 나누어 관리하는 제도’를 제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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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. 

□ 일정 한눈에 보기

순
서

일시 장소 행사명 주요 발언자 

①
비
교

10.28(수) 
15:00
~18:30

서울기록원 
컨퍼런스룸

한일 공동세미나 「한일 
장기요양제도의 한계와 

지속가능한 돌봄사회를 위한 
모색」

석재은(한림대 교수), 
모리 우타에(오사카경제대 교수),
정찬미(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),
고지마 미사토(NPO 쿠라시넷·엔)

②
선
언

10.29(목) 
09:30

청와대 
분수대 앞

기자회견 「돌봄공백 위기와 
돌봄파산의 시대, 돌봄의 

공공성과 가치는 무엇인가」

정찬미(전국요양보호사협회), 
우새롬(N인분), 
배진경(한국여성노동자회), 
일본 케어사회를 만드는 모임

③
대
안

10.29(목) 
15:00
~18:00

국회의원회관 
제7간담회실

토론회 「재가 방문요양보호사의 
안전, 누구의 책임인가!」

백도명(보건복지자원연구원), 
조승규(노무사), 현장 요양보호사 
2인, 고용노동부·보건복지부

* 일본 방한단 9명(케어사회를 만드는 모임 6명, 한일시민교류를 진행시키는 희망연대 

3명)은 세미나 발표, 기자회견 연대 발언, 토론회 참여 예정.

□ 행사별 주요 내용

① 한일 공동세미나 ― “한일 장기요양제도의 한계와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를 위한 모색”

• 일시·장소: 10월 28일(수) 15:00~18:30, 서울기록원 컨퍼런스룸 (한·일 순차통역)

• 일본 핵심현황: 개호보험 27년째인 일본 현장은 “보

험은 있는데 돌봄이 없다”고 말합니다. 방문개호 사

업소가 한 곳도 없는 지자체가 116곳, 한 곳만 남은 

지자체가 279곳입니다(2025년 말). 

• 한국 현황 

- 한국의 고령화율(20.3%)은 일본(29.4%)보다 낮지만, 

2024년 장기요양 지출 증가율은 11.6%로 일본

(3.7%)의 3배입니다. 요양보호사 자격자 305만 명 

가운데 실제 종사자는 22.9%입니다.

- 한국의 재가 요양보호사의 월 근무시간은 78.7시간, 

월소득은 108.8만 원으로 시설(219.8만 원)의 절반입

니다. 이용자가 입원하거나 사망하면 곧바로 일자리를 

잃는 ‘시간제 호출형’ 구조입니다.(돌봄노동)

- 한국 방문요양 수급자의 26.7%가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돌봄을 받습니다. 재가급여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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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중 독거 비율은 34.0%(2019)에서 43.6%(2025)로 늘었습니다.(돌봄의 재가족화)

• 프로그램: 1부 제도(석재은 한림대 교수, 모리 우타에 오사카경제대 교수) → 2부 돌봄

인력과 현장(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, 고지마 미사토 NPO법인 쿠라시넷·엔 대표

이사) → 3부 공동과제 모색(한일 패널 토론·플로어 질의)

• 기사 방향: “한국이 일본을 배운다”는 기존 구도를 전복합니다. 일본 방한단은 한국의 

단일 보험자 구조,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등 좋은 사례를 

살펴볼 계획입니다. 

② 국제돌봄의 날 기자회견 _ “돌봄공백 위기와 돌봄파산의 시대, 돌봄의 공공성과 가치는 

무엇인가”

• 일시·장소: 10월 29일(목) 09:30, 청와대 분수대 앞

• 핵심: 처우개선 요구에서 한 걸음 나아갑니다. 우리 사회가 왜 돌봄을 가장 중요한 공

동의 과제로 삼아야 하는지를 기초부터 다시 묻는 자리입니다. 돌봄은 “수요와 공급의 

문제도, 줄여야 할 재정 부담도 아닌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”이라는 메시지를 냅니다.

• 주체별 제안

þ 국가: 돌봄 재정 확대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, 돌봄기본법 제정, 가정방문 

돌봄의 위험평가·안전조치·대체서비스 기준 마련과 수가 반영

þ 지자체: 지역 돌봄 협약, 지역 통합돌봄협의체 구성, 개인별 지원계획에 돌봄노동자 

안전 포함

þ 기관·기업: 안정적 고용과 정당한 보상, 위험을 보고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

þ 시민: 돌봄노동자를 존중하는 이용 문화, 일터 괴롭힘 없는 돌봄 현장

• 발언: 방문요양보호사의 현실(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), 영케어러의 삶(우새롬 N인

분 활동가), 여성에게 떠넘겨진 돌봄(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), 시장화된 일본 돌

봄의 그림자(일본 케어사회를 만드는 모임), 돌봄사회가 나아갈 방향(나상원 보건복지자

원연구원 정책위원)

• 순서: 취지 설명 → 당사자 발언 → 연대 발언 → 퍼포먼스 → 기자회견문 낭독

• 참여: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14개 단체(한국여성민우회, 공공운

수노조, 민주노총, 한국여성단체연합 등), 일본 방한단 외 

③ 국회토론회 ― “재가 방문요양보호사의 안전, 누구의 책임인가!”

• 일시·장소: 10월 29일(목) 15:00~18:00,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

• 주최: 남인순·조배숙·안호영·김남희·백선희·이용우·전진숙·정춘생 국회의원 등 공동 주최 

• 핵심: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2026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요양보호사 건강권 연구의 결

과를 발표합니다. 전국 19차례 모임에서 방문요양보호사 341명이 위험성평가 모델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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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범적용했습니다. 

• 주요 발견

þ 요양보호사가 업무상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

비율은 만 명당 0.8건으로, 전 산업(15건)의 약 

20분의 1입니다(2025).

þ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이 꼽은 위험은 부축

(54.3%), 목욕(52.5%), 이용자 건강정보 미공유

(51.3%)입니다. 가장 중요한 위험으로는 ‘과한 

지시’가 1위였습니다.

þ 폭언·폭력에 문제를 제기한 요양보호사가 오히

려 보복성으로 교체되는 사례는 여전합니다. 

• 제안내용: ‘노동자에게 더 잘 대응하라’는 지침이 아

니라 위험을 나누어 관리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. 가

정방문 돌봄 안전표준, 위험관리 비용의 수가 반영, 

지자체 통합돌봄 담당자의 조정책임, 안전한 중단과 대체돌봄 보장을 포함합니다. 

• 토론: 정찬미(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), 정진주(사회건강연구소 소장), 유청희(한국노동안전

보건연구소),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,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

□ 세부 취재 요청 내용 

þ 연속 보도

- 일본의 현재(10.28) → 한국 시민사회의 선언(10.29 오전) → 현장 데이터와 정책대안

(10.29 오후)으로 이어지는 기획기사를 구성해 주십시오.

þ 인터뷰

- 일본 방한단(고지마 미사토, 모리 우타에, 나카자와 마유미, 오츠지 카나코 전 의원 등), 

현장 방문요양보호사, 영케어러 당사자, 위험성평가 연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및 

한국의 현실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. 문의하시면 통역을 포함해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. 

방한단의 체류기간은 10월 30일까지입니다. 

þ 자료 제공: 세미나 자료집, 기자회견문, 토론회 발제문은 요청시 전송하겠습니다. 

þ 문의: 한일 공동세미나·기자회견 문혜정(010-7461-3335)

        / 국회토론회 차옥경(010-3013-1998) · 02-3672-3440 · kwho119@daum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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